
도요보 - 인도네시아 공장 거점으로 니트 비즈니스 확대 

 

일본내에 전혀 니팅시설을 갖고 있지 않은 도요보는, 인도네시아에 있는 

“도요보 니팅 인도네시아(TKI)”를 중심으로 니트제품 비즈니스를 비약적으로 

확대함으로써 2004년 춘하절 상품 판매규모는 90만 피스(piece)를 초과할 것

을 예상하고 있다. 

특히 호평을 받고 있는 “Z-셔츠”는 이제까지의 Y-셔츠와는 차별화되어 드

레스 셔츠로서의 표면감을 니트로 나타낸 상품이다. 이 “Z-셔츠”는 일본, 인

도네사아 국내, 구미 등의 시장에서 총 30만 피스 이상을 판매할 수 있을 듯 

하다. 야구 유니폼의 판매도 일본의 큰 스포츠 어패럴 두 개 회사와 제휴함

으로써 20만 피스에 달할 전망이다. 또한 기능소재를 사용한 스포츠 웨어의 

수요가 일본·인도네시아·유럽시장에서 늘어나고 있어, 이 스포츠 웨어의 

시즌 토털(season total) 판매량도 40∼50만 피스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. 

이와 같이 도요보의 니트제품 비즈니스가 급속도로 확대된 것은, 도요보의 

최첨단 고급기술로서 아직 공개할 수 없는 막가공(膜加工)과 그래프트 중합

(graft 重合)을 제외한 기능가공기술을 TKI에 이식함으로써, TKI도 각종 가공

을 할 수 있는 생산체제를 구축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. 

그러면서도 TKI는 일본의 섬유산업이 공동화하지 않으면서 생산량을 유지

할 수 있게, 인도네시아 국내나 구미 등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로 하고 

있는 회사의 기본방침을 강조하고 있다. 앞으로도 일본상품과는 시장에서 경

쟁하지 않도록 니트제품 비즈니스를 키워나갈 방침을 밝히고 있다. 

TKI 사장은 도요보의 텍스타일 제1사업부 스포츠 텍스타일 부장을 겸무하

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니즈(needs)에 따라 일본과 인도네시아에서 각 시

장의 특성에 맞게 구분하여 생산된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고, 또는 종합적으



로 상품을 전개할 수도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. 또한 TKI는 인도네시아의 저

임금 등의 코스트 경쟁력을 충분히 살리려면, 편성단계만으로는 부족하므로 

제품까지 일관된 비즈니스를 더욱 확대할 구상이다. 지금은 “신꼬 도요보 기

스텍스 가먼트(新興 東洋紡 Gistex Garment : STG)의 봉제 스페이스(space)를 

다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외주도 강화할 예정이다. 또한 최종제품의 검품(檢

品)까지 일관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. 


